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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인천 토크콘서트’시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의 미래 그려 
- 「제2회 오직 인천 토크콘서트」서 소통·공감 시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 - 

- 유정복 시장,“오직 시민과 함께,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

인천광역시는 7월 10일, 송도트라이보울 공연장에서 ‘인천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소통․공감 시민과의 대화, 「제2회 오직 인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의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의 내일에 대해 소통하고

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분야별 인천의 미래 주역들이 참여했다. 

유정복 시장과 함께 김주현 바이각 대표, 육은아 인천시 청년정책조

정위원회 부위원장, 장형도 인천대학교 부총학생회장, 박정환 청년예

술단체 대표 등이 참가해 시민패널들이 직접 말하는 인천에서의 삶, 

패널들이 겪은 인천에서의 성공담과 도전 속 어려움, 그리고 각자의 

관점에서 시에 바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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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바이각 대표는 인천의 양복기술 장인과 협업하게 된 일화와 전

통 수제 양복점을 운영하며 자기만의 창의적 분야를 개척한 노하우 등

에 대해, 육은아 부위원장은 출산·육아와 사회활동을 병행하면서 느꼈

던 어려움과 출산·육아를 기피하는 세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에 관해 관객들과 소통했다.

장형도 부총학생회장은 대학 총학생회 활동 경험과 대학연합 창업캠프 

등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했고, 박정환 청년예술단체 

대표는 청년세대 예술인의 도전을 위해 필요한 인천시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화예술소통의 일환으로 준비된 인천대학교 순수음악 창작동아리 포

크라인과 남성 팝페라 그룹 라클라쎄의 목소리를 시작으로, 마지막 특

별공연에는 대학축제의 대세로 자리잡은 유다빈 밴드가 인천 미래세대 

시민들의 여름밤을 한층 풍성하고 의미있게 만들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미래세대 시민들과 직접 만나 반갑고 행복하다. 

지난 2년동안 미래를 위한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면 이제부터는 글로벌 

톱텐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며 “오늘도, 내일

에도 시정의 최고 가치는 오직 시민 행복에 있다. 미래의 변화에 주도적

으로 대응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정책의 실현을 위한 방

법들을 시민들과 함께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